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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를 남자라고 불러! 유니섹스 열풍

박진숙

1. 들어가며 : 유니섹스 경향

90년 대 초반부터인가, 80년 대 말부터인가 우리나라에는 유니섹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특히 

패션계에서 이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더 이상 남자 옷 여자 옷 가리지 않고, 똑같은 디자인

을 사이즈만 달리 해서 남녀가 같이 입는 ‘간편한’ 문화가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티셔츠 같은 경우

는, 특별히 가족 중에 몸집이 유달리 큰 사람만 없다면, 아빠부터 갓 대학 들어간 막내딸까지 두루

두루 ‘돌려 입을’ 수도 있어 아주 경제적인 품목이다. 또한, 신혼 부부들이 여행을 가면서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커플룩’도 알고 보면, 유니섹스의 경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문화는,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점점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데에 ‘관대’해진 것 같다. 

긴 머리는 더 이상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남성을 상징하는 군화도 이제는 여성들이 독특한 

패션을 연출할 때 신는 품목 중의 하나가 되었다. 아직도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라는 식의 이분

법적인 분류를 한다면, 그 사람은 구석기 시대적인 사고를 하는 인물로 내몰리기 십상이다. 이런 경

향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의 현대 문화는 어느 정도 유니섹스의 경향이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깍고 군화 스타일의 신발을 신었다고 해서, 아니면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

고 목걸이를 했다고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상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나, 다음에 이야기할 여자 같은 남자는 문제가 다르다.   

2. 여자보다 예쁜 ‘여자’ 하리수 : 정신과 육체의 불일치, 트랜스젠더

얼마 전 일간스포츠에 하리수(본명 이수, 22세)라는 ‘여자’가 수영복을 입은 야한 사진이 1면에 실

렸다. 스포츠 신문은 으레 도발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자들의 사진을 전면에 올 칼라로 실어서 

사람들을 자극하기 마련이므로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닐지 모르나, 그 ‘여자’의 사진은 유난히 사람들

의 눈길을 끌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리수는 선천적인 여자가 아니라 후천적인 여자(적어도 신체상

으로는)이기 때문이었다. 바로, 트랜스젠더transgender인 것이다.

트랜스젠더란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자신이 반대성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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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을 가리킨다.”(net4ts.pe.kr에서 인용) 즉,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람들이 흔히 동성애자가 트랜스젠더를 동일시하거나 동성애자의 극단적인 모습을 트랜스

젠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은 다른 것이다. 또한,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반드시 성전환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과 반대되는 성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하리수처럼 가수로 데뷔하고, 영화도 찍는 등,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간의 이목을 끄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부류의 사람들은 철저한 ‘타인’이요, ‘제 3의 인간’이다. 아무리 

신체상으로는 분명히 여자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직 남자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역시 여전히 

‘1’로 시작한다. 얼마 전 성전환자가 호적정정(남자에서 여자로)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트

랜스젠더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인 장벽을 실감케 한다. 이보다 더한 예는, 몇 년 전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이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그 남자를 ‘강간범’으로 고소했었는데, 

이 사건을 ‘강간’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심하던 법정은, 피해자를 남성으로 보고 강간죄를 묻

지 않았다.(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강간의 대상은 여성에 한한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였다) 이 

판례에서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생물학적인성과 사회적인 성, 성기의 모양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결국에가서는 ‘염색체’를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법적으로 용인하지않고 있을 뿐더러, 이들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도 곱지 않다. 하리수가 성

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이제 여자 목욕탕에 갈 수 있어서 좋

겠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3.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경의 입장?

성경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남색하는 자(남성동성애자)나 역리(易理)

로 쓰는 여인(여성동성애자)에 대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로마서 1: 26～30)라고 말할 뿐이다. 

‘역리’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트랜스젠더 역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따로 따로 만드시고, 그에 맞는 성정체성을 주신 후에,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이치’에 어

긋난다. 육체는 분명 남자인데, 정신적으로는 자신을 여자라고 느끼는(반대 경우도 마찬가지) 트랜스

젠더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타락의 결과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

리수처럼 “한 번도 자신을 여자라고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 역시 소경이나 앉은뱅이처럼 인간의 죄

로 인한 선천적인 장애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장애인들에 대해 긍휼을 품어야 하듯이, 날 때부터 트랜스젠더로 태어난 사람들의 아픔을 이

해해야 한다. 하리수도, 자신을 단순히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의 몰이해에 대해, “오죽

했으면 성전환을 했을까라고 한 번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한다. 이런 사람들은 색다른 

성적 만족이나 모험을 위해 동성을 성상대로 택하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트랜스젠더의 경

우,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남성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이성애자이고, 여성을 사랑하면 동성애자가 되

므로, 일반 이성애자들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유니섹스 경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향 역시, 모든 극단을 부정하고, 융합이나 혼용을 선호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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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 이러한 남장 여장(드랙 킹Drag King)이나 여장 남자(드랙 퀸Drag Queen)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거나 장난일 수 있다. 그러나, 장난으로 성을 전환하는 사람은 없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본

인에게는 그것이 ‘실존’이 걸린 문제이다. 이들은 삶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거나, 동성애에 빠지기 

쉽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서, 그들이 정신적인 성과 신체적인 성의 

일치를 이루고,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